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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wo-fold：(1) we propose the paradigm to construct a connected information society 

according to a judgment where a coming information society will evolve into highly-connected information society having 

“seamlessness” as a keyword, and (2) we draw guidelines to construct infrastructures and establish systems and 

business models of highly-connected information society based on suggested paradigm. To achieve this, this research 

conducts the followings. First, we suggest reasons why a coming information society can be appropriate to be 

considered as highly-connected information society by examining two perspectives on the coming information society. 

Second, we explain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highly-connected information society and propose the SPB 

paradigm. Third, we analyze the utility of SPB paradigm by evaluating practices. Finally, we suggest four strategies 

to construct highly-connected information society based on advanced research finding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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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미래 정보 사회에 대한 
두 가지 시각

미래 정보 사회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분

석해보면, 미래 정보 사회에 대한 두 가지 관점으

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지능성’(intelli-

gence)을 키워드로 하면서 미래 정보 사회를 지능

화 정보 사회로 보는 관점으로, 미래 정보 사회가 

정보화 사회에서 지능화 사회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두 번째는 ‘연결완전성’(seamlessness)

을 키워드로 하면서 미래 정보 사회를 고도 정보 

연계 사회로 보는 관점으로, 미래 정보 사회가 고

도 정보 연계 사회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본 연구는 이 중 두 번째 관점, 즉 미래 정보 사회

를 고도 정보 연계 사회로 보는 관점에서 미래 정

보 사회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서, ‘SPB(Se-

amlessness-Privacy-Benefit) 패러다임’을 제시한

다. 사실 SPB 패러다임은 2005년에 그 개념이 처

음으로 제시되었고, 이후에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

면서 그 유용성을 일부 보여주었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SPB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한다기 보

다는 SPB 패러다임을 통해, 고도 정보 연계 사회

의 인프라 구축과 제도 및 비즈니스 모델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한다는 것에 더욱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미래 정

보 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왜 미래 정보 사회를 고도 정보 연계 사회

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한가를 제시한다. 그리고 

고도 정보 연계 사회의 정의와 특성, SPB 패러다

임을 설명하고, SPB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관

련 사례들의 평가를 통하여 SPB 패러다임의 유용

성을 제시한다. 또한 선행된 연구 내용을 기반으

로 하여 고도 정보 연계 사회를 위한 네 가지 구

축 전략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1.1 지능성 관점에서의 미래 정보 사회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이에 대해 적절히 대답한

다고 알려진 Siri(Apple의 iPhone 4에 도입된 서비

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지능성’이라는 키워드는 새로운 정보 인프라가 도

입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언제나 화두가 되어 왔

으나, 그 현실화는 계속 지연되어 왔다. 단적인 예

로 1990년대 초반, 1995년에는 음성으로 명령을 내

리는 개인용 컴퓨터가 대중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그러한 전망은 2012년 현재에도 실현되

고 있지 않다. 또한 1990년대 후반에는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의 대중화를 통하여 웹 상에

서 다양한 지능형 에이전트들이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되었고, 이에 지능형 에이전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많은 관련기업들이 설립되

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있

다. 아마존닷컴의 도서 추천 서비스나 구글의 검

색 알고리듬 또한 인공 지능 기법에 근거했다기 

보다는 통계적 처리에 기반한 방법으로 구현되었

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도 

시멘틱 웹(Semantic Web), 지능형 로봇(Intelligent 

Robot)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수행

되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이 현실에 만족스러울 

정도로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전망이 분명

하지 않다. 물론 군수 산업이나 우주 개발 산업과 

같은 특수 임무 분야에서는 그 적용 가능성을 전

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 사용자들이 감지

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은 중 

․단기적으로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데, 그 예로 

SK텔레콤이 추진했던 인공 지능 서비스인 ‘1mm’ 

서비스나 특정 사용자의 특성과 제품의 특성을 매

칭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

여 어떠한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AOL의 ‘Personalogic.com’의 실패 사

례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및 서비스가 왜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검토하

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이는 지능성 중심 

기술의 수준이 현실에 적용되어 사용자에게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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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성숙되어 있는가, 사람은 과

연 지능성 중심의 서비스를 원하는가, 지능성 중

심의 서비스가 기존의 제도와 이해 관계에 부합하

는가 등의 다양한 요인이 지능성 중심 기술 및 서

비스의 현실 적용 가능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Jin et al.[21]

은 지능형 에이전트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의 지

속성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능형 에이전

트가 현실의 비즈니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능

형 기술이 기존 비즈니스 참여자들을 위협하지 않

고, 지원하는 형태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 도출되

기도 하였다.

미래 정보 사회를 지능성의 관점에서 보는 관점

에 대해 비판적인 하나의 이유로 인공 지능 분야

에서 최근 20년간 새로운 이론적․응용적 돌파구

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1980

년대까지 인공 지능 분야는 탐색 알고리듬(Search 

Algorithm), 논리(Logic), 의미망(Semantic Net), 

퍼지 이론(Fuzzy Theory), 신경망(Neural Network), 

유전 알고리듬(Genetic Algorithm)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기법들이 소개되고, 실험 및 

적용되면서 그 가능성이 모색되었다. 특히, 1960년

대 말에 Minsky and Papert[26]에 의해 용도 폐기

되었던 퍼셉트론(Perceptron)이 1980년대에 다중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으로 부활하면

서 새롭게 조명 받은 연결주의(Connectionism)에 기

반한 인공 지능 기법은 기호주의(Symbolism)에 기

반한 인공 지능 기법과 함께 인공 지능 분야의 연

구와 응용을 새롭게 추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

년대와 2000년대에는 이와 비견할 만한 새로운 기

법과 응용이 발견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신경망

과 유전 알고리듬 등 1980년대 새롭게 부각한 방

법론도 실제 현장에서 신뢰성 있게 작동할만한 수

준으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지능화를 중심으로 미래 정보 사회

를 바라보는 많은 기술 연구나 시나리오들이 ‘상

황 인지’(Context-Awareness) 패러다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과연 현실에 필요한, 현실에 필요하

다고 했을 때 구현이 가능한 상황 인지 서비스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강한 문제의식이 필요

하다. 상황 인지가 과연 필요한가, 상황 인지가 어

느 정도 수준까지 구현 가능한가를 다시 한 번 고

민해야 하며, 이미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주장한 연구들[15, 19, 25]이 존재한다는 것

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래 사람이 개입된 상황

은 복잡성이 매우 높고, 사람의 의도는 말로 발화

되기 전까지 파악되기가 어렵다. 심지어는 발화된 

이후에도 그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의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애매한 

사람의 의도나 관련 상황을 기계적으로 인지한다

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즉, 사람이 개입

되지 않은 상황의 파악은 상대적으로 단순하지만, 

사람이 개입된 상황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기계

적 수준에서 이를 파악할 때에는 잘못 파악할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황 인지 시스템

보다는 차라리 사용자가 자신의 의도나 상황을 편

리하게 알려줄 수 있는 이른바 ‘상황 선언’(Con-

text-Declaration) 시스템이 더 필요하지 않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8].

1.2 연결완전성 관점에서의 미래 정보 사회

정보화 차원을 ‘지능화에 의한 정보화’와 ‘연결

에 의한 정보화’로 나누어 본다면, 지금까지의 정

보화는 지능화에 의한 정보화보다는 연결에 의한 

정보화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960～1970년대에 대규모 조직에서는 메

인 프레임 컴퓨터(Mainframe Computer)와 기본

적인 입․출력 장치를 갖추고 한정된 단순 기능만

을 수행하는 단말(Dumb Terminal)을 연결하는 형

태로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1980년

대에는 근거리 통신망(LAN, Local Area Network), 

클라이언트-서버 구조(Client-Server Architec-

ture), 개인용 컴퓨터(PC, Personal Comput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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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장으로 인해 중소 규모 조직에서 연결에 의

한 정보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1990년에는 전화선

을 이용한 PC 통신의 활성화와 인터넷의 상용화

로 인해 기업 분야 이외에도 연결에 의한 정보화

가 진행되었는데, 연결에 의한 정보화가 조직을 

넘어 개인에게까지 확대된 것이 1990년대 이후 정

보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디

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과 조직 사이

의 연결은 인터넷 포털, 온라인 게임,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게 하였고, 아마존, 야후, 구

글, 페이스북 등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기업을 탄

생시켰다.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에는 개인과 

개인의 연결에 의한 정보화가 진행되었는데, 웹 

2.0에 대한 논의와 UCC(User Created Content)의 

열풍이 이를 대표하는 현상일 것이다.

그렇다면 연결의 관점에서 새로운 미래 정보 사

회는 어떻게 조망될 수 있는가? 연결의 관점에서 

1960～1970년대를 대규모 조직 내에서의 기계적 

연결, 1980년대를 중소 규모 조직 내에서의 연결, 

1990년대를 개인과 조직 사이의 연결, 2000년대 초 

․중반을 개인과 개인의 연결로 특징짓는다면, 가

까운 미래에는 개인과 사물 사이의 연결을 특징으

로 하는 새로운 정보 사회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

다. 따라서 미래 정보 사회를 대표하는 개념 중 하

나인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

의 본질은 개별 사물의 지능성에 있기 보다는 사

물과 다른 개체 사이의 연결에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 즉, 인터넷․모바일․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실세계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온라인에 

접속이 가능해지고, 온․오프라인 시장이 서로 이

음매 없이(Seamless) 연결되고, 경쟁하게 되며, 실

세계 공간과 실물 개체,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정

보 등이 이음매 없이 연결되는 것이 미래 정보 사

회 환경인 것이다.

그런데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대하여 이야

기 할 때, 혼돈되어 사용되는 개념이 ‘가상 현실’ 

(Virtual Reality)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과 

가상 현실은 명확하게 대별되는 개념으로서[33],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실세계 공간과 실물 개체에 

컴퓨팅 요소를 부여하여, 실세계의 개체와 온라인

의 디지털 정보를 이음매 없이 연결시키는 것이라

면, 가상 현실은 실세계 공간이 아닌 사이버 공간

(Cyberspace)에 실세계와 아무런 연결이 없는 새

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멀티미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WWW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서비스를 하나의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고, 이를 통해 사이버 공간이라

는 개념이 정착하게 되었으며, ‘Second Life’(secon-

dlife.com)라는 기업까지 등장하여 사이버 공간에

서 경제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미래 정보 사회는 사이버 공간

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것인가? Second Life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순간적인 오락을 위해서 온라인 게임에

서의 가상성을 즐기기는 하지만, 경제 생활까지 사

이버 공간 내에서 유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된다.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당시, 사

람들은 텔레비전 안에 난쟁이들이 들어가서 움직

이는 것으로 착각했고, 영화관에서 열차가 충돌하

는 장면을 보던 관객들이 혼비백산하여 영화관에

서 뛰쳐나왔다는 일화들은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사람들의 착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2. 고도 정보 연계 사회의 정의와 
특징

2.1 고도 정보 연계 사회의 등장

앞서 가까운 미래 정보 사회는 개인과 사물간의 

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시스템적으로 정의하면, ‘실세

계의 정보 단말 및 정보 링크와 온라인의 디지털 

정보가 이음매 없이 상호 연계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에도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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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응용이다. 대중 교통 결

제가 RFID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아파트나 사

무실도 RFID에 의한 출입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

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에도 

RFID 태그가 부착되어 있고, RFID를 이용한 전자 

여권까지 발급되고 있다. 이러한 RFID 응용은 

RFID 태그를 사람이 가지고 있고, 이 태그들을 공

공 기관이나 기업의 RFID 리더가 인식하는 형태

로 운영되면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거나 

효율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사람이 

가진 태그를 조직(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인식

하는 형태의 사람과 사물의 연결은 본질적으로 새

로운 연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기존 기업이 

정보 기술을 도입하여 ‘e-전환’(e-Transformation)

을 통해 효율화를 꾀했던 것이 본래 의도하였던 

근본적인 가치 창출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과 같이, 

조직 중심의 연결은 개인의 입장에서 새로운 정보 

사회의 도래를 실감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사람이 태그를 가지고 있는 구현 방

식은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 인증의 부정확성, 

부정 사용의 가능성 관점에서 사람이 리더를 가지

고 있는 구현 방식에 비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9].

그러나 개인이 실세계 개체의 정보를 이음매 없

이 획득하는 형태의 새로운 정보화가 이루어진다

면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1990년대 WWW의 대

중화는 개인이 새로운 정보화를 실감할 수 있게 

하였다. WWW은 이른바 ‘웹 혁명’을 가능하게 하

였는데, 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하이퍼

링크 혁명’이고, ‘클릭 혁명’이었다. 개인이 마우스

를 누르는 ‘클릭’(Click)이라는 가벼운 행동만으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정보화가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을만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원동력이었다. 그런데 사람과 

사물간의 연결 관점에서 ‘클릭 혁명’과 견줄만한 

수준의 불연속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것

이 바로 ‘근접 무선 통신’(NFC, Near Field Com-

munication)이다. NFC는 13.56MHz 주파수 대역

을 사용하는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로서, 

전자 장치 사이의 직관적이고, 단순하며, 안전한 커

뮤니케이션을 제공한다[27]. 기존의 RFID 시스템이 

태그와 리더가 분리되어 사용되었던 반면에, NFC

는 태그가 내장된 단말을 능동형 모드로 작동할 

수 있어 태그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태그를 인

식하는 리더의 기능 및 태그에 정보를 입력하는 기

능까지 가지고 있으며, NFC 모듈이 탑재된 단말 

사이의 정보 교환(P2P 기능)까지 가능하다. WWW

에서 클릭이라는 간단한 행동을 통해 새로운 정보 

사회가 도래한 것처럼, 사용자가 NFC 모듈이 탑

재된 자신의 휴대 단말을 실세계 개체에 부여되어 

있는 NFC 태그나 모듈에 가져다 대는 ‘터치’ 

(Touch)라는 간단한 행동을 통해 새로운 단계의 

정보 사회가 도래하게 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모바일 RFID 시스템은 RFID를 유통․물류 분야

의 개선 목적이나 조직 내부 프로세스의 성과 향

상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RFID 리더가 탑재된 자신의 휴대 단말로 실세계 

공간의 다양한 개체들에 부여되어 있는 RFID 태

그를 터치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상거래를 수행하

는 시스템을 의미한다[10]. 그런데 이러한 모바일 

RFID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휴대

하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RFID 리더가 탑재

된 적합한 휴대 단말이 있어야 하는데[34], 최근까

지는 모바일 RFID 리더가 사용자의 휴대 단말에 탑

재되지 않아 왔으나, 2009년에 삼성전자와 구글이 

합작하여 NFC 모듈이 탑재된 “Nexus S”를 출시

한 이후로 NFC 모듈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세계적인 스마트폰 단말 제조사인 

삼성전자, LG전자, 노키아, 리서치인모션 등은 2011

년부터 출시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NFC 모듈

을 탑재하고 있으며, 시장 조사 기업인 VisionGain

은 2015년에 전 세계 휴대 전화의 47%, 약 8억 

1,700만 명의 사용자들이 NFC 기능이 가능한 휴

대 전화를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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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거래-미디어 통합 공간 

(Commerce-Media Integrated Space)

본 연구는 고도 정보 연계 사회에서 개인이 직

접 향유하게 될 대표적인 혜택 중 하나를 실세계 

공간에서 상거래와 미디어가 통합되는 모습을 통해 

찾고자 한다. 상거래의 진화 과정을 검토해 보면, 

상거래와 미디어가 통합되고 분리되는 모습을 보

이면서,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 모델들이 나타났던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상거래와 미디어가 

‘통합’된다는 것은 미디어의 소비와 상거래의 수행

이 같은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 기술과 운송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사회

의 전통 시장을 생각해보면, 본래 시장은 상거래와 

미디어가 통합된 공간이었다. 윤병철[7]은 상거래 

활동이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확대시키는 메커니즘

을 검토하면서, 전통 시장에서는 교환 활동 등의 상

거래를 통해 그 제품에 담겨있는 의미와 그 제품

의 배후 세계를 접할 수 있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 

외부의 사람인 상인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획

득함으로써 교환되는 제품을 넘어 자신의 공동체 

외부 사회의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전통 시장이 단순한 생산물 교환 장소가 아

니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전통 

시장 환경에서는 시장에 어떠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판

매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직접 

시장을 방문해야만 했다.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

가 갖추어져 있지 않던 환경에서는 오늘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내일도 구매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해 확신할 수도 없었다. 결국 이러한 환경은 사람

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소비하면

서, 시장을 벗어나기 전에 제품의 구입 여부를 결

정하도록 하였고, 이것이 바로 상거래와 미디어가 

통합된 초기의 모습이었다고 판단된다.

인쇄술과 우편망의 발달은 ‘카탈로그 쇼핑’이라

는 새로운 상거래 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

쇄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림의 인쇄가 가능해지면

서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고, 산업 혁명으로 인한 대량 생산의 이점이 

인쇄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인쇄물을 저렴하게 생

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카탈로그의 제작이 가능

해진 것이다. 그리고 안정된 우편망과 철도와 같

은 운송 기술의 발달은 카탈로그를 먼 거리까지 보

내고, 우편 주문과 상품의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결국 카탈로그를 통해 사람들은 시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제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우편이나 전화를 통해 주문이 가능

하게 되었는데, 이는 본래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

지 않는 공간(예：가정, 회사)에 ‘카탈로그’라는 상

거래를 유발시키는 미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전통 

시장에 이어 미디어의 소비와 상거래가 하나의 장

소에서 발생하도록 한 상거래-미디어 통합 공간의 

또 하나의 모습이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카탈로

그 쇼핑은 카탈로그를 통해 직접 주문과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상거래-

미디어 통합 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존재하기도 한다. 이후, 운송 기술의 발달은 카탈

로그를 더욱 빠르고, 멀리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

지만, 개인 운송 수단의 발달은 사람들이 카탈로

그 보다는 직접 제품을 보고 거래하는 슈퍼스토어

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즉, 자동차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현대적인 도로가 건설됨에 따라 사람

들은 다시 시장으로 나와 직접 정보를 소비하고 

상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14]. 그러나 슈퍼스토어

에서의 상거래는 카탈로그 쇼핑과는 반대의 경우

로, 주문과 결제는 슈퍼스토어에서 이루어지지만 정

보의 획득이 슈퍼스토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완전한 상거래-미디어 통

합 공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 매체

가 도래함에 따라 대량 생산을 통한 표준화된 상

품의 거래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미디어를 소비

하는 행위와 상거래를 하는 행위가 시․공간적으

로 완전히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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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보 기술과 운송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상거래 형태의 변화

비전에서 상품 광고를 보더라도 이를 구매하기 위

해서는 상점을 방문해야만 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텔레비전을 통한 홈쇼핑은 전혀 다른 개념에서 접

근해야 한다. 홈쇼핑은 전화와 텔레비전이라는 정

보 통신 기술과 택배와 같은 물류 기술의 발달을 

통해 상거래와 미디어 소비가 하나의 공간에서 통

합되어 이루어지게 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다만, 

텔레비전 내에서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역시 카탈로그 형태와 유사한 구조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상거래-미디어 

통합 공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후, WWW 환경에서 사람들은 ‘전자 상거래’

라고 하는 새로운 상거래 모델 혁명을 마주하게 되

는데, 이는 혁신적인 정보 기술과 물류 기술의 발

달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사람들은 WWW 

환경에서 카탈로그 쇼핑보다 풍부하고 질 높은 정

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정보를 소비하는 동

시에 이와 관련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

데, 이는 상거래와 미디어가 웹 환경에서 통합되

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도 정보 연

계 사회에서는 실세계 환경에서도 상거래와 미디

어가 통합되는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세계 

공간의 탁자가 마음에 들면, 탁자에 부착되어 있

는 NFC 태그를 사용자의 휴대 단말로 터치하여 

탁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판매하는 웹 

사이트로 이동하여 바로 탁자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텔레비전의 상품 광고를 보다

가 관심이 가는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텔레비전에 

부착된 블루투스(Bluetooth) 모듈과 사용자의 휴

대 단말에 있는 블루투스 모듈의 연결을 통해 관

련 정보를 사용자의 휴대 단말에 저장하고, 이 정

보를 기반으로 상거래를 수행하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 관점에서의 상거래와 미디어 소비

의 통합과 분리는 정보 기술의 발달과 운송 기술

의 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림 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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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거래-미디어 통합 공간의 구성

정보 기술과 운송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상거래 형

태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WWW이 디지털 정보 사이를 이어주는 하이퍼

링크를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가진다면, 고도 정

보 연계 사회는 실세계의 개체와 온라인 디지털 

정보 사이를 이음매 없이 이어주는 하이퍼링크가 

실세계에 만들어짐에 따라, 인간의 경제 생활이 새

롭게 변화하는 사회라고 조망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웹 환경에서 상거래와 미디어가 웹 페이지

들에 혼재되어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이, 고

도 정보 연계 사회의 환경에서는 상거래와 미디어

가 실세계에 혼재되어 유기적으로 연결된 환경, 

즉 ‘상거래-미디어 통합 공간’(Commerce-Media 

Integrated Space)[8]으로 실세계가 재탄생하게 되

는 것을 의미한다. 실세계 공간에는 사람(People), 

사물(Product), 장소(Place), 미디어(Media)가 존재

한다. 그런데 실세계 개체에 NFC 태그와 같은 하

이퍼링크가 더해짐에 따라, 사람, 사물, 장소에 미

디어가 내재되는 형태가 되고, 그 미디어에는 상

거래가 내재하게 된다. 앞서 제시한 탁자 구매 예

시와 같이, 탁자(실세계 개체)에 NFC 태그(하이퍼

링크)가 부착됨에 따라, 탁자에 관련한 온라인 정

보를 획득할 수 있고(미디어 소비), 탁자를 판매하

는 웹 사이트로 이동하여 구매(상거래)를 할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거래-미디어 통합 공간

은 ‘미디어가 내재된 사람’(Media-embedded Peo-

ple), ‘미디어가 내재된 사물’(Media-embedded Pro-

duct), ‘미디어가 내재된 장소’(Media-embedded 

Place), ‘상거래가 내재된 미디어’(Commerce-em-

bedded Media)로 구성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고도 정보 연계 사회의 제도 
설계 패러다임

고도 정보 연계 사회로 예상되는 미래 정보 사

회의 정책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이론적 패러다임에 기반하지 못한 채 수행

되었던 것이 사실이며, 이는 정책 및 비즈니스 모

델 설계를 위한 패러다임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김경규, 박성국[1]는 고객과 기업이 함께 하는 가치

의 ‘공동 창출’(Co-Creation)을 유비쿼터스 환경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패러

다임으로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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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고객은 고성능의 휴대 단말을 사용함으로

써, 다른 고객들과 용이하게 연결되고, 개인화된 정

보를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과거

에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하기만 했

던 수동적인 모습의 고객이 적극적으로 가치 창출

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가치의 공동 창출이 가능한 것이 실세

계에 내재되는 컴퓨팅 요소와 고객의 휴대 단말 

사이의 이음매 없는 커뮤니케이션 때문임을 인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비

즈니스의 기술적 특성을 지능형 센서 기반 상황 

인지 기술, 지능적 협조에 기반한 커뮤니티 컴퓨

팅, 자율 학습 엔진 등 지능성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밖에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특정 기술 및 응용 분야에 대한 설계

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연구들[16, 22, 28, 29]

이나 제조업 분야에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적

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연구 

[31], 지속 가능한 유비쿼터스 도시를 위한 개발 

방향을 제시한 연구[2]나 유비쿼터스 도시의 제도

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내․외적 제도화 변수를 검

토한 연구[13], 유비쿼터스 도시 관련 서비스 패러

다임의 구성을 위하여 기존 유비쿼터스 서비스 분

류 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한 연구[11],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용자 관점의 가치 분

류 체계를 제시한 연구[6],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미디어 규제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3], 그리

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방

법론에 대한 연구[24] 등을 발견할 수 있으나, 제

도 설계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기반이 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

실이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SPB 패러다임을 제

시하고자 한다.

3.1 SPB(Seamlessness-Privacy-Benefit) 

패러다임

고도 정보 연계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실세계

의 개체와 온라인의 디지털 정보 사이의 이음매 

없는 연결이 담보된다는 것이다. 이는 상거래 분

야에서 잘 나타날 것인데, 고도 정보 연계 사회의 

상거래는 사업자, 소비자, 제품, 서비스 사이의 이

음매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지원받게 될 것이며, 

이러한 연결완전성으로 인해 물리적 공간과 디지

털 공간이 통합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연결완전

성’은 상거래 프로세스 내에서 제품, 서비스, 공간, 

경제 주체 등의 정보가 끊김 없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

는 실세계 개체에 디지털 정보로 연결되는 링크가 

내재되기 때문이며, 내재된 링크는 소비자가 아날

로그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는 비용을 없애

주기 때문에 정보의 흐름이 끊김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끊김 없는 정보의 활용을 통한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의 통합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상거래 

활동에서도 정보들이 디지털 공간처럼 끊김 없이 

이용되어 두 공간의 구분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거래 비용이 감소하는 효

과를 낳고, 거래 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

런데 끊김 없는 정보의 활용은 이러한 긍정적 효

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경제 주체의 프라이버시를 침

해할 수 있는 부정적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다. 이

는 정보의 연속성이라는 특징이 정보의 수집을 용

이하게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도 정보 연계 사회에서는 개인 및 상거래 정보

를 체계적으로 저장할 수 있을 것이고, 체계적인 

정보 저장이 오용될 경우에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고도 정보 연계 사회에서는 ‘연결완전성’과 

‘프라이버시’가 제도 설계를 위한 주요 키워드로 

도출될 수 있다.

[그림 3]은 연결완전성과 프라이버시가 반비례 

관계임을 모형화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반비례 관계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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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결완전성과 프라이버시의 관계 및 SPB 
패러다임의 도출[23]

례 곡선 자체가 우상향(A점→B점) 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적절한 기술의 개발

과 제도의 마련을 통해서 연결완전성과 프라이버

시의 수준을 통시에 높이는 비즈니스 모델과 시스

템, 정책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하나의 반비례 곡선 상에서도 참여자들은 여러 

지점(B점, C점)을 선택할 수 있는데, B점 대신 C

점을 선택한 사람은 연결완전성을 높이는 대신 프라

이버시가 약화되고, 이 때 약화된 프라이버시를 적

절한 혜택이나 보상으로 제공받게 됨으로써, 해당 

모델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3.2 SPB 패러다임에 기반한 사례 평가

SPB 패러다임은 고도 정보 연계 사회의 다양한 

모델을 설계함에 있어 기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설계 및 구현된 모델들의 평가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SPB 패러다임을 기

반으로 하여 고도 정보 연계 사회의 구축을 위한 

수행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SPB 패러다임의 유

용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2.1 승용차 요일제와 하이패스의 비교

서울특별시에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승

용차 요일제’(no-driving.seoul.go.kr)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일주일에 하루를 차

량 운휴일로 선택하도록 한 교통 수요 관리 정책

이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고, 차량의 앞 유리면에 

부착할 수 있는 RFID 태그를 발급받게 되며, 기관

은 교차로의 신호등 구간, 통행 혼잡 지점, 터널 등

의 교통 시설물에 RFID 리더를 설치하여 운휴일

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사람들은 차량에 

RFID 태그를 부착시킴으로써, 공영 주차장 요금 

20～30% 할인,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배정 시에 

가점 부여, 교통 유발 부담금 감면 등의 종이 스티

커를 부착하는 승용차 요일제의 혜택 이외에 자동

차세 5% 감면, 남산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 50% 

할인의 부가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특별시 승용차 요일제의 RFID 적용 사례에 

대하여 성공과 실패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는 없

지만, 앞서 제시한 SPB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평

가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이 모델은 실패할 가

능성이 높다. 어떤 차량 소유자가 승용차 요일제

에 참여하고 RFID 태그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다면, 그 소유자는 고도 정보 연계 사회의 중요한 

특징인 연결완전성을 높이는 주체가 된다. 그렇다

면 [그림 3]에서와 같이 그 주체에게 프라이버시가 

함께 높아지는 새로운 곡선을 제시하던가, 새로운 

곡선을 제시할 수 없다면 같은 곡선 내에서 연결

완전성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진 프라이버시에 대

한 혜택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서울특별시의 승

용차 요일제는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

고 있지만, 이는 RFID 태그가 인식되었을 때 받는 

혜택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즉, 서울특별시의 

승용차 요일제는 RFID 태그 부착을 ‘선언’한 차량

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그 RFID 태그가 ‘인식’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이익을 줄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RFID 태그의 인식이 어렵도록 훼

손하는 것이 차량 소유자에게 이익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배부된 RFID 태그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한 경우, 운휴일을 3회 이상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세 감면과 남산 1․3호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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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 통행료 50% 할인의 혜택에서 배제되고, 추징 

등의 제재가 있다고는 하지만, 기관이 고의로 훼

손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차량 소유자는 RFID 

태그의 고의적 훼손을 부정할 것이다. 즉, RFID 

리더는 RFID 태그를 부착한 차량에게 혜택을 주

기 위함이 아니라 감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승용차 요일제를 준수하는 차량 소유자는 RFID 

리더에 의해 자신의 RFID 태그가 인식되는 순간, 

어떠한 혜택을 받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자신의 운

행 정보를 수집 당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

이다.

차량과 관련하여 컴퓨팅 요소를 통해 연결완전

성이 높아지는 또 하나의 사례가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hipassplus.co.kr)이다. 하이패스는 차량 

내부의 단말에 하이패스 카드를 삽입 후, 하이패

스 차로를 30km/h 이하로 무정차 주행하게 되면, 

적외선이나 주파수 통신을 활용하여 통행료가 지

불되는 전자 요금 수납 시스템이다. 하이패스 역시 

차량 내부에 단말을 설치하여 톨게이트의 인식 장

비와 상호 작용을 함으로써, 연결완전성은 높아지

지만, 차량의 운행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는 낮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

으며, 여기까지는 서울특별시의 승용차 요일제와 

동일한 구조이다. 그러나 하이패스는 차량 내부의 

단말과 톨게이트의 인식 장비가 상호 작용을 해야

지만, 차량 운행자에게 통행 요금 할인과 톨게이

트의 신속한 통과라는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 승용차 요일제와 큰 차이점이 발생하

게 된다. 즉, 서울특별시의 승용차 요일제는 연결

완전성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지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상을 실세계와 온라인 사이의 이음매 없는 

연결을 통한 상호 작용의 메커니즘 밖에서 설계한 

탓에 오히려 실세계의 링크가 인식되지 않는 것이 

사용자에게 이익인 구조이지만, 하이패스는 실세

계의 링크가 인식되어야 사용자에게 이익인 구조

인 것이다. 또한 하이패스 단말을 설치하지 않은 

차량은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게 톨게이트를 통과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하

이패스 사용자들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은 느낄 수 

있지만, 차량 소유자의 효용 함수에 따라 하이패

스의 사용 여부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이패스 단말은 약 637만대가 

보급되었고, 이는 국내 등록 차량의 1/3에 해당하

는 수치이다[4].

3.2.2 유비쿼터스 전시 공간 비교

2007년 SK 텔레콤은 모바일 RFID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 중앙 과학관에 ‘u-Museum’ 서비스

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u-Museum’ 시

범 사업은 사실상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지 못했으

며, 그러한 결과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12], 

이를 SPB 패러다임 관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

다. 당시 ‘u-Museum’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시관에 신분증을 맡기고, 휴대 전화와 휴대 전

화에 부착할 수 있는 모바일 RFID 리더를 대여해

야만 했다. 그런데 사용자가 연결완전성을 높이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전시관의 기존 설명 게시판

을 단순히 디지털화 해 놓은 컨텐트를 보는 수준

이었다. 즉, 연결완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여의 불

편함을 감수하고, 자신의 방문 정보와 어떠한 전

시물에 대한 정보를 획득했는지에 대한 정보 등을 

전시관에 제공함으로써 프라이버시는 낮아졌지만, 

사용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매우 미미했고, 그 

결과 사용자는 ‘u-Museum’ 서비스를 사용할 동기

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시 공간에서 연결완전성을 높이면서, 

관람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사례도 존재

한다. (주)러브이즈터치(loveistouch.com)와 (주)시

프트더블유(shiftw.com)는 2011년 11월에 QR 코드

가 인쇄된 NFC 태그를 전시 공간에 부착하여, 사

용자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전시물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해당 정보를 페이스북에 연동시

켜 게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

를 통해 사용자들은 NFC 태그를 터치하거나 QR 

코드를 스캔함으로써 연결완전성을 높일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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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관람 정보가 노

출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자신의 관람 경험

을 온라인 상에 이음매 없이 기록할 수 있고, 일종

의 온라인 도록을 소유하게 되며, 자신의 지인들

에게 전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평판이 향

상되는 등의 혜택을 통해 약화된 프라이버시에 대

한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자신의 효용 

함수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들이 약화되는 프라이버시 

수준을 감수할 정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판

단하면 시스템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은 6

일 동안 전시 공간 내에서 900회 이상 사용되었고, 

페이스북에서 150,000회 이상 노출되는 성과를 기

록했다.

4. 결론：고도 정보 연계 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제언

• 지능화보다는 연계

‘고도 정보 연계 사회’라는 표현은 지능화에 의

한 정보 사회의 고도화보다는 연계에 의한 정보 

사회의 고도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능화에 

의한 정보화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정보 사회 발전의 역사를 뒤돌아 볼 때, 

지능화에 의한 정보화의 현실성과 효과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도 정보 연계 사

회에 대한 비전은 아직 우리 사회에 상호 연계되

지 않은 많은 노드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실행 과

제를 제시해 준다. 그러한 연계는 사람과 사물의 

연결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며, 그 중에서도 사물 

정보의 사용자가 조직이 아닌 개인이 되는 응용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연결완전성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제고하는 

메커니즘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정교하게 고려하지 않은 

연계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러오며, 

이는 결국 미래 정보 사회로의 발전 과정에서 불

필요한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낳게 할 수 있다. 연

결완전성을 높이는 것이 언제나 프라이버시의 약

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

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연결완전성과 프라이버시

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는 점을 정책 입안자, 사업자, 일

반 사용자들이 인식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그 예로, 2005년 10월에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

회 규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된 ‘행정 정보 공유 

사업’도 고도 정보 연계 사회로 가는 의미 있는 사

업이지만, 각 행정 기관의 조직 이기주의와 시민 

사회 단체의 행정 정보 공유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인해[5], 만족스러

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

련 이해 관계자들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SPB 

패러다임과 행정 정보 공유 사업의 본질을 이해한

다면, 행정 정보 공유 사업이 연결완전성과 프라

이버시를 동시에 높이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 더 많은 연계에 이익을 주는 선택의 부여

웹 2.0은 연계의 구체적 모습인 참여, 공유, 개방

을 하는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생

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

운 생산 및 거래 모델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웹 

2.0의 모습을 통해 미래 정보 사회의 모습을 예견

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웹 2.0 비즈니스 

모델은 미래 정보 사회로 향하는 하나의 경로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웹 2.0이 이미 더 많

은 연계에 이익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미래 정보 사회, 즉 고도 정보 연계 사회도 더 많

은 연계에 이익을 주는 구조로 가야 할 것임을 뒷

받침 해주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개방과 연계가 

강해질수록 성공하는 모델들이 실제로 제시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개방형 전자 상거래 시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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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고 있는 이베이, 위키피디아, 페이스북의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개발

된 징가, 앱스토어를 비롯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

션 시장 등의 성공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매우 당

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앞서 승용차 요일제의 

RFID 적용 사례를 검토한 바와 같이, 현실의 정책

과 제도에서는 당연해 보이는 원리도 지켜지지 않

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SPB 

패러다임은 기존의 정책과 제도를 평가할 수 있고, 

새로 만들어질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 간단하지만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통합 구축이 아닌 개방형 구축

정보화 사회로 인해 사회가 더욱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성이 높아진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사회의 복잡성을 해

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합’이라는 말이 종종 사

용되고 있으며,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도 통합이라

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의 정

보 시스템은 통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는 

통합 시스템으로 운용되기 어렵다. 현재의 정보 

사회가 다양한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

비, 서비스, 컨텐트 등이 혼재되어 구성되어 있는 

것과 같이 미래 정보 사회 또한 다양한 사업자들

이 참여하여 구성될 것이다. 따라서 통합 구축이

라는 전략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매우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며, 결국 통합 구축보

다는 개방형 구축 전략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웹 2.0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개방이며, 개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

글이나 페이스북의 서비스가 이미 낡은 기업의 이

미지로 들리는 통합형의 야후나 마이크로소프트보

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에서 증명되

고 있다. 따라서 고도 정보 연계 사회의 구축 과정

에서는 초기부터 개방성을 중요한 원리로 채택하

여야 할 것이다.

• 향후 연구

본 연구는 미래 정보 사회가 연결완전성을 키워

드로 하는 고도 정보 연계 사회로 진화할 것이라

는 전망 아래, 고도 정보 연계 사회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고

도 정보 연계 사회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 및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면서 ‘개방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를 기

반으로 한 향후 연구에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연구 의제로서 ‘개방성’의 중요성은 엔트로피 법칙

(The Entropy Law)으로 알려진 열역학 제2법칙

에 의하여 도출될 수 있다. 이는 닫힌 시스템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시스템은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로 채워지게 될 것이며, 따

라서 열린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지속 가능한 정보 사회를 위해서는 개

방성이 필수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방이 폐쇄보다 더 나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논리가 더 많은 정당성을 가지게 되지만, 이는 수

사적인(Rhetoric) 표현일 뿐이라는 의심 [30]이 존

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영학 분야에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17]이라는 개념이 ‘개방형 

비즈니스 모델’(Open Business Model) [18]로 확

장되고, 애플의 앱스토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실현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행정학 분야에서 정

책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접근성 

및 참여성을 강조하는 ‘신 공공 서비스 이론’ [20]

과 미국 오바마 정부의 투명하고, 참여적이며, 협

력적인 연방 정부의 건설을 위한 ‘열린 정부 계

획’(Open Government Initiative)을 통해 개방이라

는 개념이 이론 및 실천 관점에서 더욱 중요해지

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개방성’이라는 화

두는 고도 정보 연계 사회에서 “개방의 대상은 무

엇인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을 통해 개

방을 채택할 것인가”, “개방과 연계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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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켜 나갈 것인가” 등의 연구 의제로 이어질 것

이며, 본 연구를 기반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수행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김경규, 박성국,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서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방법론：가치의 공

동 창출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

문지｣, 제9권, 제2호(2009), pp.326-338.

[2] 김복환, 구지희, 곽인영, “지속 가능한 U-City 

운영을 위한 선순환 U-City 모델의 개발 방

향 연구”,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제11권, 제1호(2009), pp.145-156.

[3] 김원제, “유비쿼터스 미디어 환경의 규제 정

책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19권, 제2호(2005), pp.461-500.

[4] 류정민, 하이패스 전국 개통 4년 만에 이용률 

4배 증가, 아시아투데이, 2011(Available at：

http://www.asiatoday.co.kr/news/vie-

w.asp?seq = 571885).

[5] 박정훈, 오정미, “범정부 행정 정보 공유 정책

에 관한 고찰：주요 쟁점 및 정책 시사점”, ｢행

정논총｣, 제47권, 제3호(2009), pp.245-273.

[6] 우혁준, 이정훈, 박소연, “유비쿼터스의 특성에 

따른 사용자 중심의 u-서비스 가치 분류 체계”, 

｢한국IT서비스학회지｣, 제10권, 제2호(2011), 

pp.119-139.

[7] 윤병철, ｢조선 말이 통하다：민중과 사대부,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커뮤니케이션 전략｣, 커

뮤니케이션북스, 2006.

[8] 이경전,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의 웹 2.0”, 

｢정보과학회지｣, 제25권, 제10호(2007), pp.16- 

22.

[9] 이경전, 전정호, “모바일 RFID를 활용한 출결 

관리 방법 및 시스템 설계에 대한 연구”, ｢추계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7), pp.398-402.

[10] 이경전, 최형광, 전정호, “유비쿼터스 공간 구

축을 위한 모바일 RFID 시스템의 경제성 평

가에 대한 연구：태그 기반 평가 모델을 중

심으로”, ｢한국IT서비스학회지｣, 제10권, 제2

호(2011), pp.189-202.

[11] 이정우, 김하현, 이민정, “U-City 서비스 분류 

체계의 적합성에 관한 질적 휴리스틱 분석”, 

｢한국IT서비스학회지｣, 제11권, 제1호(2012), 

pp.325-340.

[12] 전정호, 이경전, “모바일 RFID에 기반한 유비

쿼터스 전시공간 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사

례 분석”, ｢지능정보연구｣, 제14권, 제4호(2008), 

pp.47-68.

[13] 한세억, “지방 정부의 u-City 전략과 정책：

제도주의 관점”,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

11권, 제1호(2008), pp.181-206.

[14] Anderson, C., The Long Tail：Why the Fu-

ture of Business is Selling Less of More, 

Hyperion, 2006.

[15] Brown, B. and R. Randell, “Building a Con-

text Sensitive Telephone：Some Hopes and 

Pitfalls for Context Sensitive Computing”,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Vol.13, No.3-4(2004), pp.329-345.

[16] Cattelan, R. G., C. Teixeira, R. Goularte, 

and M. D. G. C. Pimentel, “Watch-and- 

Comment as a Paradigm toward Ubiquitous 

Interactive Video Editing”, ACM Transac-

tions on Multimedia Computing, Communi-

cations, and Applications, Vol.4, No.4(2008), 

pp.28.1-28.24.

[17] Chesbrough, H., Open Innovation：The New 

Imperative for Creating and Profiting from 

Technology,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3.

[18] Chesbrough, H., Open Business Models：

How to Thrive in the New Innovation Land-

scape,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6.



고도 정보 연계 사회의 구축을 위한 SPB(Seamlessness-Privacy-Benefit) 패러다임    145

[19] Cheverst, K., N. Davies, K. Mitchell, and C. 

Efstratiou, “Using Context as a Crystal Ball 

：Rewards and Pitfalls”, Personal and Ubi-

quitous Computing, Vol.5, No.1(2001), pp. 

8-11.

[20] Denhardt, R. and J. Denhardt, “The New 

Public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

view, Vol.60, No.6(2000), pp.549-559.

[21] Jin, D., Y. Suh, and K. J. Lee, “Generation 

of Hypotheses on the Evolution of Agent- 

Based Business using Inductive Learning”, 

Electronic Markets, Vol.13, No.1(2003), pp. 

13-20.

[22] Kim, J. H., K. H. Lee, Y. D. Kim, N. S. Ku-

ppuswamy, and J. Jo, “Ubiquitous Robots：

A New Paradigm for Integrated Services”, 

Proceedings of the 2007 IEEE Internatio-

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

tion, Roma, Italy, (2007), pp.2853-2858.

[23] Lee, K. J. and J. Ju, “Incentive-based and 

Peer-oriented Design of Ubiquitous Com-

merce”, Proceedings of the 9th Internatio-

nal Conference on Enterprise Information 

Systems(ICEIS 2007), Madeira, Portugal, 

2007.

[24] Leem, C. S., N. J. Jeon, J. H. Choi, and H. 

G. Shin, “A Business Model(BM) Develop-

ment Methodology in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Vol.3483(2005), pp.86-95.

[25] Lueg, C., “Operationalizing Context in Con-

text-Aware Artifacts：Benefits and Pitfalls”, 

Informing Science, Vol.5, No.2(2002), pp.43- 

47.

[26] Minsky, L. and S. A. Papert, Perceptions：

An Introduction to Computational Geome-

try, The MIT Press, 1969.

[27] NFC Forum, Near Field Communication and 

the NFC Forum：The Keys to Truly Inte-

roperable Communications(White Paper), 

2007.

[28] Remagnino, P. and G. L. Foresti, “Ambient 

Intelligence：A New Multidisciplinary Para-

digm”, IEEE Transactions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Part A(Systems and Hu-

mans), Vol.35, No.1(2005), pp.1-6.

[29] Schmidt, A., L. Terrenghi, and P. Holleis, 

“Methods and Guidelines for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Domestic Ubiquitous 

Computing Applications”, Pervasive and 

Mobile Computing, Vol.3, No.6(2007), pp. 

721-738.

[30] Snider, J. H., Open government rhetoric 

versus reality, Washington Examiner, 2009. 

02. 17(Available at：http://washingtonexami 

ner.com/opinion/2009/02/open-govern-

ment-rhetoric-versus-reality).

[31] Suh, S. H., S. J. Shin, J. S. Yoon, and J. M. 

Um, “UbiDM：A New Paradigm for Pro-

duct Design and Manufacturing via Ubiqui-

tous Computing Techn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Integrated Manufac-

turing, Vol.21, No.5(2008), pp.540-549.

[32] VisionGain, Near Field Communication 

2010～2015：The Future for Retail-Payments 

from a Technological and Market Perspec-

tive, 2010.

[33] Weiser, M., “Some Computing Science Pro-

blem in Ubiquitous Computing”, Communi-

cations of the ACM, Vol.36, No.7(1993), pp. 

75-84.

[34] Wiechert, T. J. P., F. Thiesse, F. Michahelles, 

P. Schmitt, and E. Fleisch, Connecting Mo-

bile Phones to the Internet of Things：A 

Discussion of Compatibility Issues between 

EPC and NFC, AUTO-ID LABS, 2007.



146 이경전․전정호

 저 자 소 개 

이 경 전 (klee@khu.ac.kr)

KAIST 경영과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5년과 1997년에 2회에 걸쳐 미국인공지능
학회(AAAI)가 수여하는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Innovative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을 수상하였다. 1996년과 1997년에는 Carnegie 

Mellon University 초빙과학자, 2009년과 2010년에는 MIT와 UC Berkeley

의 Fulbright 초빙교수로 연구하였다. 상거래와 미디어를 위한 비즈니스 메
쏘드와 비즈니스 모델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AI Magazine, Expert Sys-

tems with Applications, European Journal on Operational Researches, 

Connections, Organizational Computing and Electronic Commerce, Deci-

sion Support Systems 등에 학술 논문을 게재하였다.

전 정 호 (aura@khu.ac.kr)

경희대학교 법학사,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
료 하였으며, 인하대학교 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지식경제부에서 주
최한 제4회 RFID/USN 연구 논문 공모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현재 
유비쿼터스 공간과 비즈니스 모델의 설계 및 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
    /DEU <>
    /ESP <>
    /FRA <>
    /ITA <>
    /JPN <>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TB <>
    /SUO <>
    /SVE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